
Defeatism vs. “neither victory nor defeat, only peace!” slogan

 패전주의 對 ‘닥치고 평화!’주의

1차 세계대전 중에도 트로츠키는 배외주의적인 멘셰비키와의 “통일단결”을 주장하며, 이에 반
대하는 레닌과 볼셰비키를 종파주의라고 몰아붙였다. 말로는 배외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실제로
는 이들 노동운동 우파 사회배외주의자들과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을 화해시키고자 한 (후자가 
전자에 무릎 꿇는 것을 전제로 해서) 카우츠키의 중도주의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취했다. 

이 시기에 트로츠키가 레닌의 혁명적 패배주의 (및 내란 전화) 슬로건에 완강하게 반대한 것
도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로츠키는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우선 평화!” 슬로건을 옹호했다. 말하자면 ‘닥치고 평화’주의다. 조만간 대중이 유혈 
참상을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주의자들의 ‘평화!’ 슬로건 아래로 결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자들은 전 국민적 반전투쟁의 선두에 서서 이 운동에다 혁명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속물적인 논리에서 볼 때 레닌의 내란/국내전 전화
와 혁명적 패배주의 슬로건은 또 다른 전쟁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전쟁에 대항하는 평화 강령
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닌이 비판했듯이,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우선 평화!” 슬로건은 “‘조국방어’ 
슬로건을 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 슬로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계급휴전’, 즉 모든 교전국의 피억압 계급들은 계급투쟁
을 중지하자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자’국 부르주아지와 ‘자’국 정부에 타격을 가하
지 않는 계급투쟁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시에 자국 정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며, 자국의 패배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
다’ 슬로건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계급투쟁에, ‘계급휴전의 파기’에 단지 위선적으로만 찬성하
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는 독자적인 프롤레타리아 정책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제국주의 정부를 패배로부터 보호한다는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임무에 모든 교전
국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계급휴전’을 거부
하고 계급투쟁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정책은 자국 정부와 자국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기 위해 프
롤레타리아트가 저들이 겪는 곤란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라지 않
고서는, 그리고 그 패배를 촉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실현하거나 지향할 도리가 없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우선 평화’ 슬로건을 지지하는 자들은 실제로 부르주아지와 기회주의자
의 편에 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국 정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혁명적 행동의 
가능성을 ‘믿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발전시키는 것 ㅡ 의심할 바 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걸맞은 유일한 임무, 유일한 사회주의적 임무인 ㅡ을 돕길 원치 않기 때
문이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



나중에,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트로츠키는 이러한 비판을 모두 인정하고 혁명적 패배주의 
노선에 완전히 동의하여 ㅡ 물론 이 노선뿐만 아니라 <4월 테제>를 비롯하여 볼셰비키 당의 
전체 노선에 동의하여 ㅡ 볼셰비키 당에 합류한다. 그리고 레닌 사후에는 혁명적 패배주의 강
령을 기각한 스탈린주의적 수정주의에 맞서 좌익반대파로부터 제4 인터내셔널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강령을 옹호하고 발전시킨다. 그런데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반대로 트로츠키가 
“우선 평화!” 노선을 계속 견지했고, 오히려 레닌이 혁명적 패배주의 노선을 철회했다는 식으
로 주장한다. 혁명적 패배주의 노선이 틀렸고, “우선 평화!” 노선이 옳았다며. (이러한 주장으
로는, 대표적으로 정성진 <제1차 세계대전과 트로츠키의 대안>).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직전 글 (<남한 – 해방전쟁인가, 억압전쟁인가?>)에서 인용한 1927년 
트로츠키의 패전주의 규정 (<패전주의와 클레망소>)을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견강부회다. 또 
함께 인용한 트로츠키의 비서 루돌프 클레멘트의 글에서도 “혁명적 패전주의 전술은 우리 시
대에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전쟁에서 원칙과 전술> 1938년)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트로츠키는 이 글을 상찬하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제4 인터내셔널 창립 강령인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제4 인터내셔널의 
임무 (이행강령)>에서 트로츠키는 혁명적 패전주의 원칙의 결정적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정치의 근본 내용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주적은 ‘자’국 내에 있다." 또는 "‘자’국 (제국주의) 정부가 패배하는 
것이 가장 해악이 작다." ... 억압국에 대항하는 피억압국의 전쟁에서 피억압국을 원조하는 것이 국제 프
롤레타리아트의 임무다. 소련을 원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또는 전쟁 전에나 전쟁 중에 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노동자정부를 원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노동자국가나 식민지 
나라와의 투쟁에서는 언제나 제국주의 정부가 패배하는 것이 가장 해악이 작다.” (트로츠키 <이행기 강령>,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 강령>>, 김성훈 옮김, 풀무질, 2003년, 87쪽)

오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현 시기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결정
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 강령 없이는 그 어느 사회주의 조직도 현 시기 격화하고 있는 강대
국 패권쟁투와 노동자·피억압인민에 대한 제국주의의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침탈에 맞서 올바
른 투쟁방향을 찾을 수 없다. 전 세계 제국주의 타도와 억압·착취 없는 사회주의 사회 쟁취를 
위해 일관되게 투쟁하는 데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가장 강력한 전술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    


